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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, EU 화학물질 관리제도 “무지”
산은, 제조기업 90% 이상 무방비 상태 … 수출 주력품목 타격 우려

국내 제조기업의 90% 이상이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유럽연합(EU)의 신 화학물질관리제도(REACH)에 

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신화학물질관리제도는 EU의 1개 국가에서 한해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EU집행위

원회가 해당기업에 물질등록 및 안전성 입증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산업은행이 국내 474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<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대응 실태조사> 결과에 따

르면, 조사대상 기업의 96.0%가 “제도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”거나 “전혀 모른다”고 응답했다.

또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자료 보유면에서도 81.2%가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고, 특히 EU

지역에 관련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의 64.7%도 자료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국내 제조기업들이 주요 수출지역 중 하나인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해 전혀 무방비상태

로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주요산업의 수출현황 및 화학제품 투입비중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100만달러, %)

구  분
세  계 E  U 화학제품

투입비중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

섬  유 16,296 8.4 1,571 5.8 14.4

화   학 20,356 10.5 1,735 6.4 42.3

전기/전자 77,720 40.1 12,499 46.3 5.0

수송장비 35,619 18.4 8,252 30.6 6.7

  (자동차) (23,346) (12.0) (4,925) (18.3) (7.4)

  (선  박) (11,334) (5.8) (3,158) (11.7) (4.0)

기  타 43,826 23.0 2,923 10.9 -

합  계 193,817 100.0 26,980 100.0

†각 산업의 총 투입 중 화학제품 투입비중

자료) KOTIS, 한국은행

산업은행은 2003년 현재 한국의 EU 수출비중이 13.9%에 달하고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․전자, 자동차, 섬유 

등은 화학물질이 기초소재로 사용되고 있어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비하지 않으면 수출에 큰 차질이 예상된

다고 우려했다.

산업은행은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▷산업자원부․석유화학공업협회 등 관련기관의 홍보

와 교육 및 관련정보의 신속한 입수 ▷관련기업의 제도 숙지 및 등록자료 확보 ▷동종 기업간 물질정보 공유 

등 공동대응 체제 구축 ▷국제수준의 화학물질 정보 취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

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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